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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건 3억8800만원…무대공연지원 18건 2억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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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009년도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대상을 선정 발표했다.  

 

27일 광주문진위에 따르면, 집중지원과 일반지원 및 신진작가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03건의 개인과 단체 신

청사업에 대해 문진기금 지원금 모두 3억8800만원 규모의 지원대상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집중지원은 광주광역시문인협회의 ‘제 14회 시민과 함께하는 시화전’(500만원)을 비롯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4개 

분야의 단체들에 300만원에서 900만원씩 지원키로 결정했다.  

 

신진작가지원은 박주연의 ‘국악 게릴라 콘서트’(100만원)등 모두 20건에 각각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

정했다. 이밖에 일반지원으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국악 사진 연예 등 8개 분야에 163건이 확정됐다.  

 

문진위는 이와 함께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공모 결과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다원 등 5개 분야 18건에 대해서도 모두 2억3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연극분야에서는 모두 15건의 신청사업 가운데 4건이 결정됐는데, 놀이패 신명의 ‘무지개 뜨는 교실’과 극단 토박이의 

‘죽기 살기’, 극단 까치놀의 ‘대학로는 파업중’, 극단 크리에이티브의 ‘민중의 적’ 등이다.  

 

음악분야는 14건의 신청가운데 4건이 지원 확정됐다. 광주오페라단의 ‘쟈니스키키&전화’와 강숙자 오페라단의 ‘카발

레리아 루스티카나’, 빛소리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광주합창연합회의 ‘한국 가곡의 밤’ 등이다. 무용에선 5건 가운

데 2건이 지원대상이 됐다. 광주로얄발레단의 ‘하얀그림자’와 뿌리한국무용단의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이다.  

 

국악은 모두 17건 신청 접수결과 5건이 채택됐다. 내벗소리민족예술단의 ‘애가2’와 광주가야금연주단의 ‘가야금으로 

세계를 두드리다’, 황토재의 ‘염원을 담아 통하다’, 그리고 풍물세상 굿패마루의 ‘잽이의 노러와 하선영가야금병창단

의 ‘노래빛깔’공연 등이다.  

 

다원예술분야에는 11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시하나노래하나의 ‘에듀포엠콘서트’와 들꽃마을사람들의 

‘옛사랑의 설렘 콘서트’, 하늘다래예술단의 ‘Dream21’등 3건이 지원결정됐다. 이들 무대작품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각 단체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진위 관계자는 “시중 은행의 금리 인하로 기금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지원금액도 다소 줄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지

원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가져 관련 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기금과 무대공연지원 선정 발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진위 홈페이지(www.kjacc.or.kr) 또는 전화 38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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